
       1997년 개봉한 “La vita e bella”란 이탈리아 영화는 지금

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인정받습니다. 우리말로 “인생은 아름다

워”란 뜻인 이 영화의 제목은 가히 역설적입니다.  

       아빠 귀도역을 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카데미 남우주연

상을 수상했습니다. 영화 속에서 귀도는 아들을 위해서 수용소

에서 코미디를 계속합니다. 그러나 수용소의 고달픔, 고통, 죽음

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단지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

는 그렇게 연기하며 죽어갔습니다. 총살당하는 순간에도, 보고 

있는 아들을 향해 윙크를 하며 삐에로처럼 걸어갔던 아빠는 네

살짜리 아들에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

하였습니다.   

       영화의 내용은 보면, 세계 2차대전 시기에 아들과 유대인 

수용소에 갇히게 된 아빠 ‘귀도’가 아들 ’죠수아’에게 이것이 게

임이라고 말하고, 상황을 코믹하게 연출하며 어려움을 잘 견디

게 합니다. 실제 상황은 숨막히지만 아빠의 노력으로 아들 죠수

아는 즐겁게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. 결국 전쟁이 끝날 무렵 독

일군에게 아빠는 총살을 당하고,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는 아들 

죠수아는 살아남아 미군을 통해 엄마 도라를 만납니다. 영화 끝

에 나이든 죠수아는 아빠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내

레이션 합니다. 이 영화를 다 본 후 제목을 다시 생각해보았습

니다. “인생은 아름다워?” 이 영화의 진짜 제목은 “희생(사랑)

은 아름다워”라 생각했습니다.   

       오늘 예배를 마친 후 민영미 선교사의 장례예식이 있습니

다.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영미 선교사를 

생각하면 애석할 뿐입니다. 이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불행의 시

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“인생은 아름답다기보다는 힘들고 어

렵다”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민영미 선교사도, 또한 우리도 

주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인

생은 힘들지라도 주님의 희생 때문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.  


